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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6.(화) 08:00 배포 2023. 9. 26.(화) 08:00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한글 문화상품 반짝매장 연다
 - 10. 6.~7. 한글 아이디어 상품 전시와 일일 체험 행사 개최
 - 9월 30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에서 현장 방문 예약 등록 해야

  ‘2023 한글주간(10. 4.~10.)’을 맞이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누구나 한글 

문화상품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10월 6일(금)부터 7일

(토)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에서 ‘문화상회’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문화상회’* 반짝매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공간에서 문체부 

지원정책의 결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다. 

문체부는 지난해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에서 ‘문화상회’ 반짝매장 1호점을 

열어(9. 27.~10. 1.) 전통문화 청년 창업 기업 공예품과 장애예술인 기업 

문화상품을 직접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 2호점을 

준비했다.

  * ‘문화상회’는 ‘누구나 ‘좋아요’로 사는 문화정책 상점’을 주제로 문화정책을 소개하는 

문체부 대표 인스타그램의 브랜드 명칭

‘한글 원천 아이디어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으로 탄생한 문화상품 소개

  2호점에서 소개하는 문화상품은 문체부와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원천 

아이디어 및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공모전’ 및 ‘상품·

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전’의 수상작(’21~’22년)들이다. 

  이번 반짝매장에는 공모전 수상 기업 중 총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글 보드게임, 딱지 등 어린이 대상 상품과 한글 무늬 화병, 액세서리 등 

동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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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품을 조립해보고 한글 창제의 원리도 배울 수 있는 일일 강좌도 

열린다. 아울러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별 온라인 

판매처를 정보무늬(QR코드)로 안내할 예정이다.

  * 참여기업(가나다 순) : 널리널리, 도즈컴퍼니, 레이븐어스, 비 포머티브, 소로시, 아토이, 

㈜유럽디, 주식회사 유진브티, ㈜잼블로컴퍼니, 책짓는달팽이, 테시, 캘리그라피 글꼴

  현장 방문을 원하면 9월 30일(토)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

yongsanparkstory.kr)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반짝매장 개점 첫날(10. 6.) 대표 

인스타그램*을 통해 행사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생중계 영상에 감상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현장에 전시된 한글 문화상품을 선물한다.

  * 문체부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mcstkorea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미술작품 감상 기회도 제공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협업해 ‘봄 프로젝트

(Seeing&Spring)’ 활동 작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미술작품 24점을 

전시한다. 밀알복지재단은 ‘봄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문 미술교육과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2023 한글주간’을 맞이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한글 문화상품을 체험하고 한글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이번 반짝매장을 기획했다.”라며, “한글을 소재로 창의적인 

상품을 제작하는 역량 있는 기업들에도 많은 관심을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문화상회’ 반짝매장 관련 사진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팀장 오세용 (044-203-2049)

디지털소통팀 담당자 사무관 김도연 (044-20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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